
세계평화기원문

  만물이 스스로의 존재를 형형색색으로 알리는 상서로운 절기입니다. 이러한 
좋은 의미속에서 한국‧중국‧일본 삼국의 도반들께서 일심으로 평화를 기원하
기 위해 유서 깊고 아름다운 절강성 영파시에 함께 하였습니다.
 
  현시대는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자기 나라의 이익을 우선하려는 경향에 따
라 지역정세에 긴장이 더해지고, 세계 곳곳은 분별없는 테러로 인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걱정과 불안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시기에 삼
국의 불교도들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평안을 실현하겠다는 종교적 책무를 
다하고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은 이미 시공간의 장벽을 허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드라망의 세
계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조그마한 일이 세상에 큰 파문을 일
으킬 수 있다는 것은 인과세계를 조금만 관조하면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의 세상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같은 시간대에 누구나 
손쉽게 듣고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 역동적인 삶속에서 정
적인 내면의 수행은 미래를 대비하는 원동력이자 밝은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
다.

  우리 모두는 세계의 화목과 인류의 평안을 위해 깊게 성찰하고 여기서 비
롯한 보살행의 마음가짐이 현시대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
다. 나아가 이러한 다짐이 범사회적인 실천으로 승화하는 것이 미래를 열어가
는 활기찬 희망이 되어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처님의 가르침
을 전파하기 하기 위한 자아성찰의 수행이 바로 인드라망 세계에 가져올 평
화의 출발점입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 법을 전하신 이후, 그 법맥에 따라 한국‧중국‧일본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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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은 불법의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자비정신의 실천으로 나와 이웃, 사회
와 국가를 넘어 세상의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 변화가 바로 세상의 변
화이며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는 작은 돌멩이입니다. 내안의 평화가 주변의 평
화로, 나아가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한중일 불교도 여러분, 
  오늘 함께한 인연을 깊이 새기고 상호 신뢰와 유대가 언제나처럼 든든한 
가운데, 인류 모두가 타인을 향한 배타적인 마음을 덜어가는 길에 항상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불제자로서 불은에 보답하고 정토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합시다.

  고대 한‧중‧일 삼국의 해상교통의 중심지로서 유서 깊고 아름다운 해상도시 
영파시에서 제19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뜻 깊은 결실을 만들어 가고 
성공적 회향을 통해 동북아 불교교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원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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